
안녕하세요. 불교학연구회 총무이사 이길산입니다. 저희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가 
SCOPUS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불교학연구에 게재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실
적을 보다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3가지 방법 중에서  
(1)과 (2)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의 논문들에만 유효합니다. 작년 논문의 경우 (3)으로 바
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연구자정보(https://www.kri.go.kr/) 업적 재등록
한국연구재단 과제 신청 등을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한국연구자정보에 논문실적을 업로드 하
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불교학연구에 투고하신 논문 역시 업로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제 실적 중 하나가 영문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Korean Journal of Buddhist Studies는 저희 불교학연구의 영문명칭입니다. 저 역시 작년
까지는 해당 논문을 KCI로 입력해 두었었는데요, 그 사이 불교학연구가 SCOPUS 등재지가 
되면서 새로 국제전문학술지(SCI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KCI로 등록된 기존 실적을 선택하여 블록화한 후(위의 화면처럼 파란색 영역 표시가 나타
나면 됩니다) 우측상단에 녹색 아이콘들 중에 ‘삭제하기’를 선택하셔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② 삭제하신 후에 녹색 아이콘들 중에 ‘추가하기’를 선택하셔서 새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
가하기’를 누르시고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https://www.kri.go.kr/


여기서 통상 ‘논문검증’을 통해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 경우 SCOPUS 실적 입력이 되지 않습
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방법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상세내역’으로 가셔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 2024
년도 논문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불교학연구회의 영문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입니다.
(참여자 정보가 스크린샷에서 보이지 않네요. 참여자 정보 역시 필수입력정보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저장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
면 한국연구재단에서 해당 논문이 정당한 실적인지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2) SCOPUS 등재 목록에서 직접 찾기
많은 학교에서 한국연구자정보에 올라온 정보로 갈음하지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직접 검증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SCOPUS 등재 목록에서 본인의 논문을 찾으시면 됩니다.
https://www.scopus.com/

스코퍼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의 Author 
Search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이 뜹니다.

저처럼 영문성과 영문명을 입력하신 후에 Search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제 논문 중 가장 최
근에 SCOPUS에 등재된 논문을 확인해 줍니다.

https://www.scopus.com/


이 화면을 캡쳐해 제출하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서 좌측 중간의 Scopus source list를 눌러 들어가보시면 다음 화면이 뜹
니다.

여기서 Download the Source title list를 누르시면 엑셀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
다. 여기서 30092번째 보이는 게 우리 불교학연구의 등재 현황 정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입력 중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요^^ 저는 이것을 학교에 제출하여 25
년의 실적을 인정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불교학연구회에서 제공하는 공문 제출하기
위의 방법 중 (1)과 (2)는 모두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의 논문에만 유효합니다. 또 기관마다 
여건과 상황이 달라서 보다 ‘직접적인 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응답하기 위하여 
저희 불교학연구회에서는 이병욱 편집위원장님 명의로 2025년도에 출간된 82호, 83호, 84호, 
85호의 모든 저자분들께 드리는 공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공문을 소속기관에 제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2026년도를 커버하는 공문은 12월 말에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